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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의 끝은 어디인가?

영국의 보도에 따르면 는 월 말 일 에 발표하는 금융안Times(4/7) , IMF 4 (21 ) ‘

정보고서 를 통해 월에 발표한 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추정치를 조 달’ 1 2.2

러에서 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년 사이에 무3.1 . 1

려 세 배나 추정치를 늘린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손실 조. 0.9

달러를 합하면 총 조4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월 미국의 루비니1 ,

교수가 내년 중반까지 부

실자산이 조 달러에3.6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거의 비슷한 추정치를 가 인정한 셈이다, IMF .

이는 전 세계 은행들이 보유한 자기자본 자본 또는 기본자본 조(Tier1 ) 3

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은 사실상 이미 모두 파산4,000 ,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대략 조 달러에 달. 1.3

하는 부실을 상각 또는 손실 처리하였다 나 루비니 교수의 추정치를 근. IMF

거로 하면 금융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너무 비, .

관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심각한 고용시장이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앵글로 색슨 모델의 몰락-

지난 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에서 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아래 그림, 3 .

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 사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리학에서, .

말하는 자유낙하가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실업률은 년 이후‘ ’ . 1983

최고 수준인 퍼센트까지 치솟았으며 일자리는 한 달 사이 만 개8.5 , 66 3,000

가 사라졌다 간단히 말해 하루 평균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형국. 3

이다.

년 월 공식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2007 12 510

졌으며 그 중 지난 개월 동안 거의 절반인 만 개가 사라졌다 이에 따, 3 250 .

라 실업자는 월에만 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 만 명을 넘어섰으며3 69 1,310

표 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추정치[ .1]

2008.4 2008.10 2009.1 예상2009.4( )

0.95 1.4 2.2 3.1

자료 금융안정보고서 단위 조 달러* : IM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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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기간에만 만 명이 늘어났다560 .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시장 침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직을 원하지만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일자리. ,

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즉 고용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인구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이후 만 명. 170

이나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실업률은 퍼센트에 이른다9 .

구직을 포기했거나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노,

동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여섯 명 중15.6 .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최악의 고용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통상 고용률 취업자 생산가능( /

인구 을 노동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식 모) .

델의 우수성으로 널리 자랑하고 인정되는 지표는 별로 없다 그나마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이 앵글로 색슨 모델의 우수성-

을 보여준다는 지표다.

분배나 복지 형평성의 문제보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의 중심으로 등, ‘ ’

장한 년대에 이 두 지표는 미국식 모델의 상대적 우수성으로 인정되기도90

하였다 특히 고용률은 년 월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퍼. 2000 4 , 64.7

센트까지 올라 년대 미국식 신경제의 자랑이었다 물론 고용률은 북유럽90 ‘ ’ .

사민주의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보다 양호한 수

치로서 노동유연성 전략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

표 주요 고용 지표 단위 만 명[ .2] ( : )

구분 2007.12 2008.3 2008.12 2009.1 2 3 변화량

경제활동인구 15,384 15,384 15,445 15,372 15,421 15,405 +21

비경제활동인구 7,932 7,915 8,059 8,102 8,070 8,104 +172

취업자
고용률( )

14,629
(62.7)

14,602
(62.7)

14,334
(61.0)

14,210
(60.5)

14,175
(60.3)

14,089
(59.9)

-540
(-2.8)

비농업취업자 13,815 13,781 13,549 13,433 13,368 13,302 -513

실업자
실업률( )

754
(4.9)

782
(5.1)

1,111
(7.2)

1,162
(7.6)

1,247
(8.1)

1,316
(8.5)

+562
(+3.6)

장기실업자
비율( )

132
(17.5)

130
(16.7)

259
(23.2)

265
(22.4)

292
(23.1)

318
(24.2)

186
(+6.7)

실질실업률 8.7 9.1 13.5 13.9 14.8 15.6 +6.9

자료 미 노동부 계절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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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고용률 지표가 월에 퍼센트가 붕괴되었다 미국경제가 파산하면3 60 .

서 앵글로 색슨 모델도 동반 몰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

미국의 고용률 통계가 발표된 년 이후 역사적 추세를 보면 현재의 경1948 ,

기침체는 대공황 이후 가장 가파른 경기하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년 정점부터 바닥까지 퍼센트, 1953~4 3.1 p

하락했으며 년 퍼센트 하락하였다 그러나 년 월 정점이, 1979~83 3 p . 2007 12

후 개월 동안 수직낙하해 이미 퍼센트 추락하였다 그리고 그 끝이, 15 3.5 p .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 이런 경험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

고용시장의 자유낙하 사실상 공황 수준:

고용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미국경제의 현 주소를 좀 더 쉽게 살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고용시장의 정점에서 감소 그리고 회복까지의 추. ,

세를 연결한 것이다.

년대까지만 해도 경기침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대략 년 정도5~70 . 1

지나면 바닥을 확인했고 다시 년이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 1 .

러나 년대 이후부터 회복기간이 점차 길어졌으며 년대 초반의 경기80 2000

침체기에 고용상태가 회복되기까지에는 무려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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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하강 추세를 나타낸 것이 위의 검은 화살표다 대공황 이후 그.

어떤 역사적 경험보다 고용시장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회복 기.

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월에 발표한 미국경제 전망 암울한 미국경제 전망 에서 내년 중반1 [2009 ] ,

분기부터 미국경제는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실업률은2/4 .

내년 중반 퍼센트 중반까지 올라가고 고용시장은 년이 되어야 회복10 2011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미. 3 ,

국 경제는 그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